
지스트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, 대통령상 수상
- 복지부 주관 「제11회 인구의 날」기념, “인구 위기 원인 탐구 및 해결 기여”

- 김 교수, “인구 위기 심각성 인식하고 기득권 가진 기성세대부터 나서야”

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▲ 김희삼 교수, 제11회 인구의 날 맞아 대통령상 수상  
      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김기선 총장)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가 7월 11일(월) 개

최된 「제11회 인구의 날(7.11.) 기념식」에서 저출생 심화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인

구 위기의 원인 탐구 및 그 해결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

령 표창을 수상했다.

2016년 지스트에 부임한 김 교수는 제6ㆍ7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

본위원,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, 국가통계위원회 위원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

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, KDI 겸임연구위원 등 국가 차원의 정책자문 역할을 활

발히 수행해왔으며, 현재 지스트 교육혁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.   

KDI(한국개발연구원) 연구위원 재직(2006~2016) 시절부터 저출생, 고령화, 교육, 노후

보장, 세대 간 상생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 난제에 관심을 가져온 김 교수는 

최근에는 인구 위기,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 방향, 교육격차 심화, 

사회이동성 및 사회자본 약화에 대한 해법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그 해결을 

위한 연구를 해왔다.

또한 김 교수는 연구 결과와 사회적 실천 방향을 논문 및 저서 집필, 언론 기고, 

부처 정책 자문, 공무원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연

구 주제와 문제의식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해 왔다. 



김희삼 교수는 “극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

이 인식하고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사회적 염치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”며, 

“앞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수상 소감을 

밝혔다. 

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저출생, 고령화 대응 등 인구

정책 수립 및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. 올

해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1일(월) 서울 밀레니엄 힐튼 

호텔에서 열렸다.  

 


